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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이민정책연구원, ‘이주민과 타자 만들기’ 논의 장 마련

- 한국문화사회학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와 학술대회 공동개최 - 

□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25일(토) 한국문화사회학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충蟲의 문화사회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사회, 다양한 갈등 현황과 진단, 제2세션에서는 여성혐오를 

둘러싼 ‘충’의 호명법과 저항전략, 제3세션에서는 이주민과 타자 

만들기,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성소수자 혐오의 다층적 양상과 

저항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 IOM이민정책연구원이 기획한 제3세션에서는 ‘인종과 젠더’, ‘가짜 

난민신청자’, ‘이주남성’을 주제로 이주민 혐오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 먼저 육주원 경북대 교수의 발표는 한국에서 반다문화와 반난민 

담론을 분석하면서, 이주민들이 타자화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신지원 전남대 교수는 영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가짜 난민신청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결혼

이주남성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형성해가는 과정

에서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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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션을 기획한 이창원 부연구위원은 “이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이주민과의 공존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이민 정서의 확산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학회의 발표와 토론이 이주민 혐오 또는 반이민 담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션 

기획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문화사회학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혐오와 갈등의 문화사회학’을 

주제로 2018년 개최된 두 차례의 한국문화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입니다.

[붙임] : 프로그램 1부.


